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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국내의 여성교도관들의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요인과 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이다. 가장 중요한 연구의 검증주제는 어떠한 직업과 가정의 갈등요인들

이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교도관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개인적 단위

의 요인들과 조직적 단위의 요인들의 영향력과 유의미성 역시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을 위해서 국내의 12개의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교도관들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교정공무원들

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보안과 근무여부, 생활만족도,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육아와 가사를 근무와 병행하는 어려움,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의 

5가지 변수들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보안과 근무여부, 생활만족도,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육아와 가사와 근무병행의 어려움의 네 가지 요인들은 모두 여성교도관

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이었다. 그러나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은 여성교

도관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육아와 가사와 근무병

행의 어려움과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은 여성교도관들의 직업-가정갈등요인으로 분석

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교도관들이 남성들에 비해 특별히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심지어 육아와 가정생활과 관련된 업무의 부담까지도 스트

레스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성중심적인 업무환경은 여전히 여

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발견에 근거한 논의가 결과와 논의에서 해석되고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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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의 직업선택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많이 사

라졌고,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업영역으로 알려져 있던 교정직에도 다수의 여성이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교정현장에서 일하기 원하는 여성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 교정현장에서의 여성교도관들의 인식과 지위는 제한적이다. 이들이 남성교도관

들에 비해서 승진이나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경험한다는 보고들이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여성이 가지는 여성성이나 여타 특성으로 인해서 남성중

심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가진 수용자들을 여성교도관이 상대하는 데 있어서 직무

능력이나 대응능력 그리고 스트레스 대응능력 등에 차이가 나는 것이 현재의 교정업

무현장에서 여성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교도관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여성교도관들의 업무능력이나 

교정현장에의 적응능력이 남성에 비해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밝혀왔다. 지난 수십 년

간의 국외의 다수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교도관들 간의 직업만족도, 직

업과 관련된 탈진감, 교정업무에 대한 태도와 준법준수여부 등의 도덕성, 그리고 물

리적 대응능력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은영, 2015; 김은영⋅윤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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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Boyd & Grant, 2005). 단지, 여성교정직원이 남성교정직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직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스트레스의 수준은 그 

크기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하였

다 (이수정⋅윤옥경, 2006; Boyd & Grant, 2005; Cullen et al., 1985; Jurik & 

Halemba, 1984; Labmbert, Hogan, Griffin, 2007). 

그렇다면 여성교도관들의 상대적인 높은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일까? 전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하듯, 여성교도관들의 여성성이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남성중심

의 문화인 교정환경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주는 영향일까? 아니면 직장을 벗어난 

일상적인 생활환경과 관련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실제로 Lamert 와 그의 

동료들의 (2002)연구는 교정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가 그들의 가정생활과 직업과의 

갈등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며 가정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직업현장에서의 스트레스

와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에 근거하면, 만약 

국내의 여성교도관들의 업무스트레스가 남성교도관들보다 높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이중적인 업무부담을 가지게 되는 국내의 여성교정직원들은 가정의 업무, 가정 내에

서의 스트레스, 갈등, 그리고 육아 등이 이들의 교정현장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남성교정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

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해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교도관들의 업무스트

레스를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업무환경과 가정환경에 대한 사회적 개선 등을 

포함하는 거시적인 정책적 제안을 내포하게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연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 선행연구가 국내에서는 경험적으로 분석된 적이 

없었고, 국외에서도 관련 주제로 여성성과 관련된 교정직원들의 스트레스요인들에 

대해 연구결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직업에의 장벽이 사라져가

는 현재 국내에서의 여성교도관들의 업무와 가정에서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배려 

그리고 정책적 제안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연구가 매우 필요할 것으로 이해

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국내 여성교도관들의 업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

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교도관들의 스트레스요인이라

고 지목된 위험요인들을 포함하여 여성교도관들이 교정현장의 남성중심적 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가정에서의 생활과 육아의 부담과 같은 여성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업무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의 여성교도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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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연구분석을 수

행하였다.

Ⅱ. 연구의 배경 및 선행연구분석

1. 교정교도관의 업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990년대 이래로 업무현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직업병이라고 표현되어왔다. 이러

한 직업병의 일환인 업무스트레스에 대해 지금까지 수십 건의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높은 업무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다양한 신체건강과의 관련성 

및 연관문제들을 일으키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망률의 증가, 심장질환, 고혈압, 신장부전, 면역력저하, 

우울증, 알콜문제, 그리고 자살 등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

고하였다(Cooper & Watson, 1991; Jonson & Jonansson, 1991; Brandt & Nielsen, 

1992; DeCarlo & Cruenfeld, 1989; Slate, Vogel, & Johnson, 2001). 업무스트레스를 

개인적인 단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의 관점에서도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직업이직율,  직원들의 병가로 인한 업무효

율의 저하 등이 고비용의 문제라는 것이다(Dillon, 1999).  

교정현장과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교정기관

에서는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들이나 교정직원들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업무환

경이 교정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

를 수행하여왔다(Auerbach, Quick, & Pegg, 2003; Castle, & Martin, 2006;  Cullen 

et al. 1985; Tripplet, Mullings, & Scarborough, 1999).

교정직원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업무스트레스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들은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스트레스요인들을 보고하였다. 우선, 교정직원들의 성

별이 개인의 업무 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여성교도관들이 남성교도관들에 비해서 더 자주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보고하고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고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Auerbach, Quick, & Pegg, 

2003; Castle, & Martin, 2006;  Cullen et al. 1985; Tripplet, Mullings, & Scarbo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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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여성교도관들의 높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체로 제시되는 해석은 여성교도관

들이 전통적으로 남성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정환경에서 직업에서의 전문

성을 경쟁하는 과정에서 남성교도관들에 비해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환경의 남성지배적 문화의 특성 이외에도 직업 밖의 

가정생활, 즉 업무와 가정생활 사이의 갈등과 일상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여성

교도관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는 스트레스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Triplett et al., 1999). 국내의 연구에서도 남성과 여성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통하여 국내의 교도소 내의 남성중심문화를 분석하였을 때, 여성들이 느끼는 

남성중심의 문화가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옥경⋅

김은영, 2015).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보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스트

레스를 예측하는 것이 약해지거나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Dowden & Tellier, 2004; Tewksbury & Higgins, 2006). 

그리고 나이와 교정직 경력이 업무스트레스에 상호적으로 혼합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둘 중의 한 가지 요인만이 분석에 사용되어왔

다(Dowden & Tellier, 2004). 일반적으로 나이와 관련해서는 나이가 많은 교도관들

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하였다 (Dowden & Tellier, 2004; Saylor 

& Wright, 1992). 그리고 교도관의 경력과 스트레스에 관한 일부 연구는 보다 장기

간의 업무경력을 가진 교도관들이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한다고 하였다(Armstrong 

& Griffin, 2004; Auerbach et al., 2003; Britton, 1997; Cullen et al., 1985). 이는 

교정시설에서 보다 장기간 근무한 교도관들이 업무와 관련된 탈진감의 증상을 더 

많이 느끼거나 장기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연구에서 발견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연구에서는 남자 교도관들 사이에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발견하

였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교도소에서 1년 미만과 12년 이상 근무한 교도관들 사이

에서 높은 스트레스가 발견되어서 표본이나 연구방법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들도 나

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업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업무현장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문제 

역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Armstrong & Griffin, 2004; Cullen et al., 1985; Triplett,

Mullings, & Scarborough, 1996; Triplett et al., 1999). 직업에서의 업무역할과 관련

된 문제들이나 불명확성 또는 갈등이 예상되는 업무역할이 교도관들에게 스트레스

를 주는 요인이었는데, 이는 교정의 목적과 철학이 응보/억제와 재활의 두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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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는 철학적 목표를 하나로 묶여서 수용자들을 대해야 하는 교도관들이 업무에 

있어서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으로 이해된다(Dowden & Tellier, 2004). 

이어서 미국 등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교도관들의 교육수준 등이 혼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한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교도

관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업무스트레스가 발견이 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교도관들이 교정업무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인 능력이나 기능 들을 

활용할 기회를 추구하는 데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자신의 기대가 만족되지 

못하였을 때,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Auerbach et al., 2003). 

이어서 교정조직의 업무환경과 조직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교도관들의 스트

레스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행정적 효율성

(조직 내의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과 업무조건(업무시간, 급여, 

승진의 기회 등)은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Auerbach et al., 

2003; Cheek & Miller, 1983; Finn, 1998; Lobardo, 1981). 우선 전반적인 행정적 효율

성을 나타내는 특성들이 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었

다. 이러한 행정적 효율성은 단지 교정업무환경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

다.  그러나 교도관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자신들에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자신이 얼마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 있고 업무와 관련된 결정사항

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교도관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보다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적 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 동료 교도관들의 지원과 관계역시 교정업무

환경에서도 교도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에 중요한 요인이었다(Armstrong & 

Griffin, 2004; Auerbach et al., 2003; Cullen et al., 1985; Finn, 1998; Triplett eta 

l., 1999). 교도관들에게  영햐을 미치는 조직 내의 관계와 지원은 상사와의 관계 또

는 상사로부터의 지원, 그리고 동료 교도관들의 지원과 관계였으며 이러한 관계와 

지원이 긍정적이면 교도관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외에도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유형과 상사의 유형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교도소 업무환경 요인들 중, 과밀수용, 과도한 업무

시간, 교대업무시간 등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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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업무 갈등 스트레스 

여성교도관의 경우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정과 업무에 

있어서의 갈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이 있다. 이러한 업무와 가정간의 갈등이 

업무스트레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교정영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에게 직장과 가정을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삶의 영역이다. 그리고 때로는 이 두가지 중요 영역이 조화롭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이 일반적으로 “직업-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

라고 알려져있다(Kahn, Wolfe, Quinn, Snoek, & Roesnthal, 1964). Greenhaus와 

Beutell(1985, p.77)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가정의 갈등은 “ 직장과 가정영역에서 특

정 측면에서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영역으로부터 다가오는 업무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한 한 형태의 개인내적 역할갈등이다. 이는 한 영역 (가정 또는 직장)에서의 역할

에 참여하는 것이 다른 한 영역 (직장 또는 가정)에서의 업무참여를 어렵게 하는 것

이다”라고 정의하였다. Boles 외 (1997, p. 18)의 연구에서는 직업-가정 갈등에 대해

서 직장과 가정(친구, 그 외 기타 직업영역 밖의 영역)의 두 영역으로부터 요구되는 

헌신에서 오는 갈등이 지나친 부담으로 오는 것이이 두 영역에서의 개인의 책임감은 

중요하지만 두 영역이 합쳐질 때, 두 영역에서의 요구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비합

리적인 요구를 받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Boles, Johnson, & Hair, 1997). 

이와 같은 직장-가정 갈등은 다시 두 가지로 세분화 될 수 있다. Netermeyer 등 

(1996)은 이 갈등을 “직업이 가정에 갈등을 가져오는 방식”과 “가정의 갈등이 직장업

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개인이 직장에서의 업무관련 

문제와 스트레스를 가정으로 가져와 가족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한 교도관이 폭력적인 수용자와 대치하는 경험을 한 날에는 집으로 돌아

가서 가족구성원들에게 화를 내거나 부적응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

째, 가정의 갈등이 직장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한 교도관이 힘든 이혼과정

을 겪고 있을 때, 그 교도관의 감정적 긴장이나 좌절감 등을 수용자들에게 대한 부적

응적 태도로 나타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두가지 유형은 개별적으로 구별되기

도 하지만 또한 상호적으로 작용하면서 개인의 가정과 업무에 보다 심각한 방해와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직업-가정 갈등의 원천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 Netemeyer 등(199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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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긴장요인, 그리고 행동이라고 제안했다. 시간에 근거한 갈등은 가장 자주 발생

하는 갈등원인인데, 개인이 업무에 더 시간을 많이 쏟을수록 가정과 관련된 개인의 

책임을 수행하는 등에 대한 방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직업-가정 갈등의 원천인 

긴장요인들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나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개인의 

긴장, 피로, 과민성, 우울감 등이 궁극적으로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나

머지 직업-가정 갈등의 원천은 행동에 근거한 갈등으로서 많은 경우에 개인이 자신

의 업무역할과 행동들을 가족구성원들과 생활을 할 때 적용하게 될 경우 가정 내에

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Lambert, Hogan & Barton, 2002; pp. 

36-37).

이러한 직업-가정 갈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이 갈등이 개인의 업무만족

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Boles, et al., 1997; Netermeyer

et al., 1996; Lambert, Hogan & Barton, 2002). 그러나 대부분의 직업-업무갈등이 

직업의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연구표본이 형사사법기관의 종사자가 아닌 일반 직업군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수행

되었다는 것이다. 교정직원들에 대해 수행된 연구로는 Triplett과 Mulings(1999)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서 여성교도관들의 업무와 가정의 갈등

이 그들의 업무스트레스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처럼 Triplett과 Mulings의 연구결과와 같이 이러한 직업-가정의 갈등은 특히 

여성교도관들에게 중요한 스트레스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에게 가정에서

의 일과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요구가 훨씬 더 큰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실은 아마도 여성교도관들이 남성교도관들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see Auerbach, Quick, & 

Pegg, 2003; Castle, & Martin, 2006;  Cullen et al. 1985; Tripplet, Mullings, & Scarborough, 

1999).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여성교도관들의 성별이 

그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사라지거나 매우 약하다는 연구결과들

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Dowden & Tellier, 2004; Tewksbury & Higgins, 2006). 

이에 대해서 Dowden과 Tellier(2004)는 자신들의 교도관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

구를 서 “성별, 결혼여부, 교육 그리고 자녀의 수는 교도관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미약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p.36). 그러나 다른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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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성교도관의 스트레스수준이 남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별 차이가 없

는 것은 앞서 주목한 직업-가정 갈등에 대한 변수를 연구분석모델에 적절히 반영하

지 못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여성교도관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전문성과 능력을 반영하는 영역이 아닌, 가정에서의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실제 가장 

중요한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요인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요인에 대한 측정 가능

한 변수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아서 아예 연구결과로 반영되지 못하고, 여성들의 스

트레스에 대한 연구에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부족과 제한적인 연구들의 한계성에 근거해서, 이 연구는 국내

의 여성교도관들의 직업-가정 갈등이 스트레스 요인이 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서 전국의 교도소에 근무하는 여성교도관들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직업-가정 갈등요인을 포함하여 교도관들의 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단위의 요인들과 조직적 단위의 요인들을 모두 포함

한 연구분석모델을 개발하여 경험적 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연구를 위해 수집되어 사용된 데이터는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의 허가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4개 교정청(서울청, 대구청, 대전청, 광주청)산하의 12개 교도소와 구

치소에서 근무하는 남녀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여 2015년 여름 

동안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를 위해 각 교도소와 구치소에 공문을 발송하고 자발적으

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500명을 선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도관들을 성비율을 조절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모집당시 여성교

도관과 남성교도관 각각 250명씩을 표집할당하여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데이터

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설문조사자료들 중 내용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448명의 설문지가 최종 선정되어 데이터화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448

명의 최종 설문응답 중 여성교도관들의 설문만을 선별하여 총 172명의 여성교도관

이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설문문항들은 Stoh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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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mens(2012)이 개발한  “조직문화설문도구(Organizational Culture Instrument)”

“교정업무관련 설문도구(Correctional Role Instrument)”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설문도구를 연구자가 일부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로 구성하

였다.

2. 변수

(1) 종속변수

스트레스. 여성교도관들의 자의식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을 위해 다음의 10 문항

을 사용하여 여성교도관들이 지난 한달 동안의 경험과 느낌에 대해 질문하였다. “지

난 한달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 나빠진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중요한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초조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

다고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짜증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생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대치한 적이 얼

마나 있었나요?;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느낀 적은 얼마나 있었나요?; 매사를 잘 

컨트롤 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각 문항에 대해서 여성교도

관들이 5단계의 라이커트 스케일의 응답지에 설문응답을 할 것이 요구되어졌다(알

파 =.76). 

(2) 독립변수

남녀교도관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다음의 변수들이 측정되

었다.

육아/가사와 근무의 병행의 어려움. 여성교도관들에게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직무

상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을 선택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중 가사⋅육아와 근무의 

병행을 선택한 여성교정직원들의 응답을 0과 1의 두 가지 선택요인변수로 조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과중한 업무의 어려움. 교정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느낀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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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출장과 같은 과중한 업무의 어려움에 대한 선택(그렇다=1, 아니다=0)을 측정

하여 변수화하였다.

남성중심의 조직문화의 어려움. 여성교도관의 업무에 관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남성중심의 조직문화가 어렵다고 선택한 여성교도관은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측정하여 연구분석모델에 포함하였다.

직무역량에 대한 인식.  교도소의 근무환경이 교도관 개인의 직무역량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교도관들의 인식을 다음의 5가지 질문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내가 맡고 있는 업무는 다양한 기술(테크닉)과 전문적인 능력을 기르

도록 도와준다.’ ‘나의 일은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다.’ ‘만일 나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가 내려진다면 직속상관과 의논할 것이다.’ ‘현재 내가 맡은 

업무는 잡무처리와 같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교도소의 

중간관리자들은 부하직원들이 제기한 의견에 대해 거의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 여

성교도관들의 응답은 8단계의 라이커트스케일(0=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7= 매우 

그렇다)에 수집되어졌고, 후반부의 두 문항을 역코딩하여 종합변수로 사용되었다(알

파=.68).

상관과의 관계 여성교도관들이 교도소의 상관들과의 관계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평가나 인식 등을 다음의 질문들로 측정하였다(7문항). ‘내 상관은 나를 좋아하는 편

이다.’ ‘내가 근무하는 교도소에서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금방 적응을 하는 편이다.’

‘내 직속상관은 나의 업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나는 내 

상관을 교도소 내에서 잘 만나지 못한다.’ ‘내가 근무하는 교도소의 상관들은 자신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내 상관은 급박한 상황에서 부하직원

들을 이끌어갈 리더쉽이 부족하다.’ 여성교도관들은 다음의 8단계의 라이커트스케일

(0=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7=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고, 응답된, 후반부의 세 문

항은 역코딩되어 다른 변수들과 종합변수화하여 사용되었다(알파 =.82).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 교도소의 상관들의 업무 운영능력과 스타일에 대한 

여성교도관들의 긍정적 인식을 아래의 4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여 변수로 사

용하였다.  ‘내가 일하는 조직은 직원들이 조직 내 불만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의견을 

내도록 독려한다.’ ‘내가 근무하는 교도소의 소장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일하는 조직의 간부들은 직무수행의 모범을 보인다.’ ‘내가 근무하는 교도소의 소장

은 직원들이나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정책이나 처우 개선 등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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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를 하려고 애쓴다.’ ‘내가 근무하는 교도소의 간부들과 소장은 자신들이 틀렸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여성교도관의 응답은  8단계의 라이커트스케일(0=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7=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변수들은 종합변수로 연구분석에 

포함되었다(알파 =.86).

교도소문화인식. 여성교도관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비폭력적 문화

와 교도소 내의 폭력에 대응하는 교도소의 대응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다음의 

7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내가 근무하는 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끼리의 다양한 

폭력이 많이 발생하지만 직원들은 그것을 눈감아주는 편이다.’ ‘내가 근무하는 교도

소 직원들은 수용자에게 말을 할 때 하대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내가 근무하는 교

도소에서 몇몇 직원들은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직원들

은 수용자들 사이의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심각한 사건으로 여긴다.’ ‘신체검사를 통

해 수용자에게 폭행피해의 흔적이 발견된 경우 즉시 상부에 보고한다.’ ‘내가 근무하

는 교도소 직원들은 수용자 신체검사(검신)의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교육받는다.’ 여

성교정직원들은 각 질문에 대해 8단계의 라이커트스케일(0=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7= 매우 그렇다)의 선택지에 응답하였다. 앞선 4 문항들은 역코딩되어서 분석에 사

용되었고 나머지 문항들과 함께 종합변수로 분석에 사용되었다(알파=.78).

직업윤리인식. 근무하는 교도소 내에서 여성교도관들이 다른 교도관들의 직업윤

리에 대한 인식을 아래의3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한 응

답은 역시 8단계의 라이커트스케일(0=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7= 매우 그렇다)에 

응답되어졌다. ‘내 상관은 쉬운 업무처리보다 정당한 업무처리를 강조한다.’ ‘내가 

근무하는 교도소에서는 직원들에 의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난 경

우 반드시 처벌받는다.’ ‘내가 근무하는 교도소의 직원들은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동료직원을 눈감아준다.’ 마지막 문항은 역코딩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모든 문항들은 하나의 종합변수로 조작되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알파=.68). 

기타 개인적 단위의 변수들. 여성교도관들의 직업-가정 갈등과 다른 개인적 및 조

직적 요인들이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개인적 단위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립변수이자 통제변수들로

서 분석에 포함되었다. 여성교도관들의 교도소 근무기간(개월), 보안과 근무여부(보

안과 근무 =1, 나머지부서 =0), 학력(1=초등학교졸업,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대학교 졸업, 5=대학원 이상), 가족월수입, 그리고 생활만족도(“당신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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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0=전

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매우 만족한다’).

3. 연구분석방법 

먼저 연구에 참여한 여성교도관들의 개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여성고도

관들의 인식하는 교도소 조직문화와 업무환경 등을 반영하는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결과(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가 <표 1>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서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이 수행되었다 <표 2>. 이 회귀분

석의 가장 중요한 검증주제는 직업-가정 갈등이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도관들의 스트레스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개인적 요인들과 조직의 요인들을 함께 연구분석에 포

함하여, 직업-가정 갈등이 미치는 영향이 여타 다른 주요 스트레스 관련요인과 비교

하여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증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술적 분석결과

연구에 참여한 여성교도관들의 개인적 단위의 특성과 교도소 조직의 업무환경에 

대한 특성이 여성교도관의 인식을 통해 측정되어서 변수화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표 1>에 보고되었다. 먼저 여성교도관들의 개인적 단위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평균 교도소 근무기간은 약 175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설문 당시 여성교도관들 중 보안과에 근무하고 있는 비율은 75%인 것

으로 나타나서 다수의 참가자들이 보안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여성교도관들은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월평균 수입은 약 300만 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의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교도관들의 생활만족도는 평균 6.6으로 나타나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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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성교도관들의 생활의 만족 수준이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관련 변수들과 인

구통계학적에 특성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결과 (총 = 172명)

변수 평균 (비율%)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알파

스트레스 2.80 .39 1 4 .76

상관과의 관계(7문항) 4.33 .89 2 7 .82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4문항) 4.78 .78 2 7 .86

직무역량인식(5문항) 4.56 .84 2 7 .68

직업윤리인식(3문항) 5.33 1.01 2 7 .68

교도소문화인식 (7문항) 5.77 .78 3 7 .78

육아/가사와 근무병행의 어려움

(그렇다 =1, 아니다 = 0)
57%(그렇다) -- 0 1 --

야근/출장과 같은 과중한 업무가 어려움

(그렇다 =1, 아니다 = 0)
7%(그렇다) -- 0 1 --

남성중심조직문화에 대한 어려움

(그렇다 =1, 아니다 = 0)
34%(그렇다) -- 0 1 --

근무기간(개월) 175.30 106.68 2 408 --

보안과 근무여부 

(예=1, 아니오 =0)

75%

(보안과 근무)
-- 0 1 --

학력 (1=초등학교, 2=중학교, 3, 고등학

교, 4 대학교, 5 대학원이상)
3.46 .43 1 5 --

가족월수입 3.82 1.26 1 5 --

생활만족도 6.45 1.76 0 10 --

2. 다중회귀분석결과 

이 연구가 주요 연구주제인 여성교도관들의 직업-가정 갈등요인들이 이들의 스트

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교도관들의 스트레스요인들인 개인적 요인들과 교도소의 조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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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을 같이 분석하여 국내 여성교도관들에게 위와 같은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모든 요인들을 하나의 모델에 포함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개인적, 조직적 요인들과 관련돈 직업-가정 갈등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요인들을 순차적으로 다수의 다중회귀분석

모델을 설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중회귀분석결과가 <표 2>에 보고되었다.  

<표 2>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결

과 (총=172명)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근무기간(개월) .00 .00 .03 .00 .00 .05 .00 .00 .05 .00 .00 .03

보안과 근무여부

(예=1, 아니오 =0).
-.18 .07 -.20* -.13 .07 -.14 -.15 .08 .-.18* -.15 .07 -.17*

학력 (1=초등학교, 2=중

학교, 3, 고등학교, 4 대

학교, 5 대학원이상)

.11 .07 .13 .09 .07 .11 .12 .07 .14 .09 .07 .11

가족월수입 -.00 .03 -.01 .00 .02 .00 -.01 .03 -.03 .00 .02 .01

생활만족도 -.07 .02 -.35** -.06 .02 -.29** -.07 .02 -.38*** -.06 .02 -.29**

상관과의 관계 -.04 .03 -.09 -.07 .04 -.17 -.03 .04 -.08 -.06 .04 -.16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
-.07 .03 -.19* -.07 .03 -.21* -.08 .36 -.22* -.07 .03 -.19*

직무역량인식 .08 .04 -.19
†

-.05 .04 -.14 -.06 .04 -.16 -.07 .04- -.16

직업윤리인식 -.06 .04 -.16 -.05 .03 -.13 -.05 .04 -.13 -.05 .03 -.15

교도소문화인식 .06 .04 .14 .05 .04 .12 .06 .04 .14 .05 .04 .13

육아/가사와 근무병

행의 어려움
-.19 .06 -.24**

야근/출장과 같은 과중

한 업무가 어려움
.23 .15 .14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
.14 .07 .18*

R square .43 .48 .44 .46

F-value 6.30*** 6.88*** 6.07*** 6.31***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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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석결과 모델 1에서는 일반적으로 교도관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된 개인단위 그리고 조직단위의 특성들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조직 단위의 특성들은 연구에 참여한 

여성교도관들 자신의 인식을 측정하여 변수화 한 것이다. 분석결과, 연구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보안과 근무여부(Beta = -.20*), 생활만족도(Beta = 

-.35**),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Beta = -.19*)의 세 가지 변수였다. 이러한 변

수들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p<.05과 p<.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추가적으로 직무역량인식(Beta = -.19
†

)이 통계적 유의미성 p<.1의 수준에

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안과에 근무하고, 개인적인 생활만족도가 높고, 상관이 교도

소의 조직운영을 긍정적으로 한다고 평가하고 인식할수록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유의미하게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직무

역량인식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약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었지만, 교도소의 근

무환경이 개인의 직무역량에 도움을 주는 환경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여성교도관들

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어서 모델 2는 모델 1의 개인적, 조직적 단위의 변수들과 함께 직업-가정 갈등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의 하나인 육아/가사와 근무병행의 어려움을 측정한 변수가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낸 변수들은 생활만족도(Beta = -.29**),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Beta = -.21*), 그리고 육아/가사와 근무병행의 어려움

(Beta = -.24*) 세 변수였다. 여전히 생활만족도와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은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가사와 근

무병행 어려움 변수가 포함되자 모델 1에서 유의미하였던 보안과 근무여부의 유의

미성을 사라졌고, 생활만족도의 의 Beta 회귀계수도 감소되었다. 그러나 상관의 조

직운영에 대한 인식의 Beta회귀계수가 높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성교도관들이 직무-가정의 갈등요인인 육아와 가사와 같은 

가정에서의 책임업무들을 수행하면서 교도소에서의 업무를 잘 유지하는 것이 이론

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수의 연구만이 수행되었지만 지금까지의 서구의 선

행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부분에서 

더 깊은 해석이 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 변수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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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가 증가한 것은 여성교도관들이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

록 이들의 육아와 가사업무와 직장에서의 업무의 병행에 더 긍정적인 인식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즉, 여성교도관들에게 있어서 상관이 

교소도에서 조직운영을 하는 방식이 여성교도관들의 직무-가정 갈등요인과 같이 고

려될 때 스트레스를 줄이는 보호요인으로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해된다.

모델 3에서는 앞서 포함된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

상되는 개인적 단위와 조직적 단위의 변수들과 함께 여성교도관들의 직업-가정 갈등

의 두 번째 요인으로 연구에 포함된 야근과 출장과 같은 과중한 업무의 어려움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이 변수는 일반적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야간 교대 중에는 교도

소에서 숙직을 해야 하는 교도관의 업무가 가정생활과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

어서 포함되었다.

연구분석결과 모델 3에서는 보안과 근무여부(Beta =-.18*), 생활만족도(Beta =-.38***),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Beta =-.22*)의 세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델 1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보안과 근무여부나 생활

만족도 그리고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들 모두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롭게 포함된 야근, 출장과 같은 과중한 

업무가 주는 어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여성교도관들에게 야근, 

출장과 같은 과중한 업무가 주는 어려움이 특별히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발견은 일반적으로 여성교도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나 

가정에서의 책임으로 인해서 보안과 업무처럼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 그리고 야근 

등의 업무로 인해서 직장생활에 만족을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인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여성교도관들이 교도관으로의 직장에서의 업무를 할 때, 이와 

같은 역할에 대해 이미 고려하고 자신의 업무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델 4의 연구분석모델에서 여성교도관들의 개인적, 조직적 스트레스 

관련요인들과 함께 직업-가정 갈등요인들의 하나인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이 

포함되었다. 이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이 직업-갈등요인으로 포함된 근거는 직

업-갈등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직장에서의 다양한 업무와 관련된 어려움이나 갈등 

등이 가정의 가족구성원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의 직장-가정의 갈등을 반영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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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된 것이다. 즉, 여성교도관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남성중심조직문화에서의 갈

등과 어려움을 가정에 가져와 우울해하거나 화를 낸다거나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거

나 남편에게 직장에서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등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일들을 직장-가정의 갈등이 가정으로 전이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델 4에서는 보안과 근무여부(Beta =-.17*), 생활만족도

(Beta =-.29**),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Beta =-.19*), 그리고 남성중심조직문

화의 어려움(Beta =.19*)의 네 가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발견되었

다. 먼저 보안과 근무여부나 생활만족도 그리고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들 모

두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변수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롭게 포

함된 직업-가정 갈등의 변수인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은 여성교도관들의 스트

레스를 높이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이 연구의 분석모델들에서 

지금까지의 대다수의 스트레스관련요인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스트레스를 증

가시키는 요인으로 발견된 것이다. 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다수의 요인들이 있었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단지 남성중심조직

문화의 어려움이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교도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증가요

인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발견은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서 깊이 있는 해석은 논의부분에서 더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국내의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고, 특히 

여성교도관들의 직업-가정 갈등요인들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

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국내외의 선행연구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교도관들의 

스트레스관련 요인들인 개인적 요인들과 교도소의 조직관련 요인들을 같이 분석하

여 국내 여성교도관들에게 위와 같은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 한다. 연

구에 포함된 개인적 요인들은, 근무기간, 학력, 총수입, 생활의 만족도 등의 요인들

이다. 그리고 교도소 조직의 환경과 업무환경 등에 관련된 조직적 단위의 요인들은 

상관과의 관계, 상관의 리더쉽에 대한 인식, 조직의 직무역량과 윤리에 대한인식, 

그리고 교도소의 문화에 대한 여성교도관들의 인식을 측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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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내 여성교도관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이해되는 직업-가정 갈등요인들로

는 육아와 가사업무와 근무의 병행의 어려움, 출장과 야근 등의 과중한 업무의 어려

움 그리고 남성중심의 조직문화의 어려움이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 중 개인적 단위의 요인들은 생활만족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

족도는 개인의 생활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인데 이러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예상

되고 선행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 생

활만족도는 다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요인들 보다 가장 높은 Beta 회귀계수를 

나타내며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이를 낮추는 강력한 보호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교도소의 조직 및 업무환경과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들은 보안과 근무여부와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여성교도관들이 보안과에 근무하는 것과 교도소의 상관들이 조직운영을 잘 한

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인식이 이들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교도소의 상관들의 업무스타일을 반영하는 질문들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교도소의 직원들이 조직 내 불만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의견을 내도록 

독려되고, 교도소의 소장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같은 친근한 리더쉽, 그리고 

직무수행에 모범이 되는 조직의 간부들에 대한 인식과 교도소의 소장이 직원들이나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정책이나 처우 개선 등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애쓴다고 판단하는 것과 교도소의 간부들과 소장은 자신들이 틀렸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조직이라고 판단할수록 그렇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 내에서 교도소의 상

관들의 리더쉽의 방향이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를 보여주

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보안과에 근무하는 것이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낮춘다는 것은 예

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일반적으로 여성교도관들의 여성성이 남성적인 업무현장인 

교도소와 적합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에는 여성교도관들이 과중한 업무나 위험부담이 

따르는 보안과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교도관들이 이런 업무에 

배치될 때 높은 스트레스나 낮은 직업만족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여성교도관들의 보안과 업무는 오히려 이들의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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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는 요인이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업

무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직업에 대한 윤리나 의식 등에 대한 부분들이 남성교도관이

나 여성교도관들 사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발견한 것이다. 

더 나아가 만약 남성교도관들과의 연구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남성교도관들의 경우 

보안과 근무가 스트레스를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여성교도관들이 더 뛰어난 직업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도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여성교도관들의 여성성으로 인해 

업무에 적응이 어렵거나 능력이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들이 잘못된 것이며 교정업무

에 있어서 국내의 남녀교도관들에게서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세 번째, 여성교도관들의 직업-가정 갈등과 관련된 변수의 분석결과이다. 분석결

과 대표적인 여성들의 직업-가정 갈등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인식되는 육아/가사와 

근무병행의 어려움이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발견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국외의 선행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국내의 맞벌이 환경에서 아직도 여성

의 가정에서의 양육과 가사업무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인식이 되는 가운데 이러

한 연구결과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첫 번째는 국내의 

저출산의 영향으로 정부에서 강화하고 있는 여성의 모성보호와 어린이 양육과 관련

된 지원정책의 영향일 수 있다. 정부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출산과 

관련된 의무 휴가를 90일로 정하였고, 일반기업이나 공무원들의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맞벌이 가정

의 경우 육아를 위해서 최대 4년까지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의 여성교도관들의 양육 및 가사와 근무의 병행의 어려움이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 연구에 포함된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 중 여성교도관들은 

근무기간이 오래된 고참 교도관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175개월 

가량이었는데 이는 근무한 경력이 평균 14년을 훌쩍 넘기는 경력을 가진 교도관들이

라는 점이다. 이 나이대의 여성교도관들의 자녀들은 이미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또

는 대학생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여성교도관들의 양육에 대한 인식과 책임이 많

이 없어진 상태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가능한 추론들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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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도관들이 이미 끝낸 육아와 감소한 가사업무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

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는데 기여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병행하

여서 육아와 가사업무가 여성교도관들의 근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다 깊이있

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결과로서 직업-업무 갈등요인들 중 하나로 측정되었던 야

근, 출장과 같은 과중한 업무가 주는 어려움이 여성교도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역시 여성교도관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 어

려운 업무나 야근 등의 업무로 인해서 직장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

반적 인식이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성중심조직문화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은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 위험요인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이 연구에서 발견한 유일한 스트

레스 증가요인으로 다른 요인들은 모두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낮추었지만, 이 

변수만 유일하게 증가시킨다고 나타났다. 즉, 여성교도관들이 교도소의 직장문화가 

남성중심의 조직문화라고 인식할수록, 이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직업-가정 갈등과 관련된 가설과 주장에서 개인이 직장에서 느끼는 어

려움이나 업무스타일이 퇴근 이후 가족구성원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감정적 대응 즉 

화를 내거나 우울해 하거나 하는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해석이 가능하다. 국내에 만연한 교도소 내의 남성중심적 문화로 

인해서 여성교도관들이 직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감정적 손실 등이 여성교도관

의 가정으로까지 전달되어 가족간의 생활이나 일상적인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

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분명하다. 즉, 여성교도관들은 남성교도

관들과 다르고 교정직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다. 여성교도관들은 자신들의 전문분야의 업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일이 어

렵고 보안과 근무로 숙직을 자주 할 때 가정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부분도 자신의 업무의 일부라고 이미 받아들이고 그런 인식이나 각오가 

있는 여성들이 여성교도관에 지원하고 선발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정현장은 

여성이라는 특성으로 교정업무나 승진 또는 직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나 차별적 

대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마찬가지의 도전적인 업무



32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49호(2016)

와 과업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교도관들이 교도소와 교정현장에서 더욱 성공하고자 직업을 통한 개

인의 완성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인 교정문화를 개선하

는 것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성중심적인 교정문화는 비단 여성

교도관들에게만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성교도관들 역시 동료 여성

교도관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남성교도관들만

이 가진다는 인식과 불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교정업무의 능력과 효율 

그리고 조직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교정현장은 어떤 직업군보다 스트레스의 위험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직업현장일 

수 있다. 날마다 마주하는 교도소의 수용자들로부터의 정신적, 신체적 도전과 위협, 

그리고 과중한 교대업무,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취약함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

다. 이러한 직업현장에서 교도관들이 자신의 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효

율적인 업무태도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문화의 

개선을 통한 동료들의 지원과 지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직업을 

통한 개인의 성취와 행복 등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근무현장은 업무를 위한 장소

만이 아니라 직업으로 근무하는 개인들에게 삶의 만족과 건강, 그리고 보람까지 줄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교도관들의 업무에서의 성공은 남성교

도관들과 전체 교정현장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므로 여성교도관

들의 성공을 위한 교도소의 양성평등적 교도소 문화개선이 반드시 이 시점에서 시작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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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mal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and work-job conflict on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stress

1)2)Kim, Eun-Young*⋅Park, Woong-Sub**

The prior studies have well established the factors of correctional staff’s stress at 

work. However, it is not clearly identified gender-specific factors influencing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level of stress. Th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factors particularly 

influencing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stress, such as child-rearing and work conflict, 

overwork bounden, and strains from mal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This current 

data utilized a set of survey data drawn from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from 124  

prisons located in different regions in this nation. Finally, a total of 172 female 

correctional officers’s survey data was used for the analysis. A set of multivariate 

analyses reveal that security staff role, satisfaction for life, positive perception toward 

correctional officers’ leadership in prison decreased the risk of stress among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Regarding work-job conflicts variables, child-rearing and work 

conflict and strains from mal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stress. Yet, the direction of the two variables were 

different. For female officers, child-rearing and work conflict was not a risk factor for 

stress in that i decreased the level of stress. But the variable of strains from 

mal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was a risk factor for female officers’ stress level. 

Further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ies, discussion on contribu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in the last part of this article.

Keywords: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stress, perception toward correctional

leadership, work-job conflict, male oriented correctional cut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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